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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길을인도하는가
다큐멘터리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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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지루한일상에서벗어나고싶을때가있다.

그것이일하고상관없을지라도새로움에대한

도전의가치가있기때문이다.

거기에서무엇을얻겠다가아니라그냥몸부림치는나를

바라보고싶은것이다.

요즘세상에탐험이라는말이어울리지도않고,

오지(奧地)라고말하는곳도없다하겠지만,

그래도찾아가볼만한곳은있다.

티베트고원동서횡단의기억이어제일처럼피어난다.

먼옛날에구법승들이천축국을찾아가는길은멀고도험악했다.

도를 구하면서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라지만 어찌 두렵지 않았겠는

가.

만년설을이고있는설산을넘으며마귀의심술에놀라고,

끝없는 불사막을 건너며 목마름에 지쳐 허깨비에 놀아났던 그들이

다.

뜻한바를이루지못한이가부지기수였으리라.

하늘과땅이맞닿아있고,

공중에는나는새한마리없는곳.

내가가야할길은어디인가.

언제이길을가다죽었는지알길없지만,

버려진듯한이주검만이길을인도할뿐이다.

도대체세상의끝은어디인가.


